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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탈곡기 세부모습-발판 ⓒ농업박물관)

1. 형태 및 사용 방법
 벼 ․ 보리와 같은 곡식을 탈곡하는 연장이다. 처음에는 ‘회전식 도급기’라고 불렀으나 발로 

밟는 탈곡기라는 의미로 ‘족답식 탈곡기’라고도 부른다. 농가에서는 탈곡기가 돌아갈 때 나

는 소리를 따서 ‘와랑’ 또는 ‘호롱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이 구른다고 해서 ‘궁글통’이라 

불렀다. 탈곡기는 우리나라 농기구 가운데 처음으로 기계를 움직여서 그 힘을 쓰는 것으로, 

1900년대 초기 일본에서 도입된 연장으로 해방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탈곡기의 형태는 지름이 40~50㎝ 되는 원통에 말굽쇠 모양으로 구부린 철사(사진1)가 촘

촘히 박혀 있고 이와 연결된 발판(사진 2)을 밟으면 원통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원리이

다. 빠른 속도로 회전되는 원통에 볏단을 내리면 촘촘히 박힌 철사에 치여 알곡이 떨어진

다. 

 

�



 보통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탈곡을 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탈곡기를 밟고, 한사람이 

볏단을 준비하고 애벌떨이를 하면 다음 사람이 볏단을 받아 마저 떤다. 그러나 일할 양이 

많지 않거나 사람이 부족할 경우, 혼자서도 가능하다. 

2. 탈곡 도구의 발달
 탈곡기가 등장하기 이전, 우리 조상들은 홀태와 개상 등으로 곡식을 털었다. 옛날에는 나

뭇가지를 이용하여 탈곡도구를 만들었다. 벼를 훑어 내는 농기구로, 벼훑이라고도 하며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가락홀태’라고도 하였다. 또한 나무로 된 버팀대 위에 쇠로 만

든 큼직한 빗을 붙인 것으로 ‘홀태’(또는 그네, 사진 3)가 있다. 홀태는 가락홀태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벼를 탈곡할 수 있다. 홀태와 같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통나무를 여러 개 나

란히 붙여 밑에 다리를 달아 의자처럼 만든 개상도 있다. 홀태가 혼자서 사용하는 탈곡도

구였다면, 개상은 기다란 통나무에 두세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족답식 탈곡기

를 거쳐 현재의 동력회전탈곡기 뿐만 아니라 벼를 수확하는 동시에 탈곡 및 선별작업까지 

가능하도록 한 콤바인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 3. 홀태 ⓒ농업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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